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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색찬란한남도산하…끝물단풍 더붉구나

추월산추경은불붙은듯화려하다.멀리서보는가을풍광은한폭의그림이다. <담양군제공>

무안군망운면무안국제공항뒤갯벌옆으로줄줄이들어선세

련된카페들은평일에도젊은층들로북적이고SNS에인증샷

이올라오는 핫플이다.

◇황금빛단풍빛가득한해남미황사달마고도로=호남의금

강산으로불리는달마산(해발489m)은백두산에서시작한백

두대간이지리산을넘어월출산을지나마지막머문곳으로호

남정맥의끝이다.

달마고도는미황사에서시작해큰바람재~노지랑골~몰고리재

를거쳐원점으로돌아오는순환트레킹코스(17.74km)다.땅

끝마을사람들이장에가기위해넘었던옛길이자, 달마산 12

개암자를잇는수행의길을단장했다.

건설장비와시멘트를쓰지않고매일 40여명, 총인원 1만명

의인부들이오직곡괭이와삽으로만다듬은, 자연미넘치는둘

레길은이맘때늦가을정취를만끽할수있다.다도해의절경을

포함한땅끝의생태가그대로살아있고미황사를비롯한달마

산곳곳에숨은이야기들까지버무려지면서늦가을걷고쉬며

눈의즐거움까지누릴수있다.

미황사(美黃寺)는 달마산에 자리하고 있는, 국내 최남단에

위치한 사찰로, 최근에는 템플스테이와 연계해 템플스테이를

하고달마고도트래킹을하려는여행객들도많다.

◇무안낙지공원노을길야영장에서늦가을솔숲산책을=무

안군망운면낙지공원야영장일대는야영장,전망대,카페등으

로최근젊은세대들을중심으로SNS에인증샷이올라오는 핫

플이다.무안국제공항뒤갯벌옆으로줄줄이들어선세련된카

페는평일에도젊은층들로북적인다.

노을낙지모양의무인카페,낙지전망대등포토존은갯벌노

을바다등을배경으로인생샷을남길수있는포토존으로떠오

르고있다. 14m 높이의낙지조형물전망대는저녁시간, 노을

을감상할수있는풍광명소, 노을길 야영장옆솔숲은노을빛

을만끽하며산책하기에더없이좋다.밤에도조명등으로산책

하기좋다.

◇늦가을경치가득한추월산과메타세쿼이아길=산 아래에

서보면험준한바위봉우리가달에닿을듯높아보인다고해서

붙은추월산(해발731m)은온통불이붙었다는말이실감날정

도로가을색이화려하다.

이맘때가뭄으로호수가바닥을드러냈지만산곁에담양호

가있어호수를따라비교적완만한낙엽깔린추월산가을숲길

걷는재미가쏠쏠하다.

가족을동반한여행객들로산행이조금부담스럽다면관방제

림,메타세쿼이아길등으로도가을분위기를만끽할수있다.메

타세쿼이아가로수길은 1972년 국도 24호선, 군청~금성면 원

율삼거리 5㎞구간에 5년생 1300본을식재, 조성한길로전남

의대표적인생샷성지이기도하다.담양천을따라조성된길을

자전거를타고달리는재미도빼놓을수없다.

늦가을이맘때가볼만한메타세쿼이아길은나주시산포면전

남도산림자원연구소도유명하다. 노란색으로, 갈색으로잎이

물들기시작하는풍광이 450m나펼쳐져화려하다.산림자원연

구소는메타세쿼이아길외에도향나무길도200m가량펼쳐져

둘러볼만하다.

◇지리산단풍, 천은사저수지물빛까지 넘사벽자연 =천은

사는화엄사쌍계사와지리산 3대명찰로,오래전끝난드라마

미스터션사인의촬영지의여운등으로빼놓을수없는남도의

늦가을여행성지다. 천은사는 CNN 선정한국의가장아름다

운사찰33선에도올라있다.

특히천은사일주문에서천왕문까지가는길은이맘때참곱

다.천왕문에이르기전만나는수홍루는천은사최고의풍광으

로꼽히는명소로, 반짝이는물빛과단풍이어우러지는배경으

로인생샷을남기는장소다.수홍루는최근공사도마무리해새

단장했다.

천은사일주문에서시작, 계곡을따라소나무숲길과천은저

수지를한바퀴도는 3.3km의순환형탐방로는 상생의길로

도불리는데숲의상쾌한기운과사찰의향기를느낄수있는힐

링명소다.

장애인, 노약자등교통약자를배려해 0.7km구간을무장애

시설로 조성했고 수려한자연경관을조망할수있는전망대 7

곳,수달등야생동물을배려한0.4km구간의자연친화형탐방

로까지갖춰졌다.인근섬진강어류전시관에서는아로와나를비

롯, 레드테일켓피쉬, 콜로소마등대형열대어와최상류지리

산계곡부터섬진강하구까지서식하는섬진강민물고기등을

볼수있다. /김지을기자dok2000@kwangju.co.kr

<16>가을끝자락 놓치기아쉬운전남여행지

청정힐링의땅

전남이뜬다

황금빛물든해남달마고도트레킹길환상

인생샷명소무안낙지공원 젊은층북적

담양추월산 메타세쿼이아길불타는가을

천은사물빛 단풍어우러지는풍광탄성

호남의금강산으로불리는달마산(해발489m)전경.미황사에서시작해큰바람재~노지랑골~몰고리재를거쳐원점으로돌아오는달

마고도트레킹코스(17.74km)는늦가을걷고쉬며눈의즐거움까지누릴수있다. <해남군제공>

단풍 구경도 제대로 못했는데 벌써 11월의 절반을 흘려보냈

다. 서둘러남도로발길을움직여야단풍의끝자락을한껏맛볼

수있다.빨간단풍잎이남아늦가을정취를만끽할수있고무수

히떨어진낙엽길을걸으며감상에젖기좋은곳,전남엔아직많

다. 이맘때가가을끝자락에서초겨울로옷을갈아입는계절의

변화를느끼기에좋은시기이기도하다.


